
현현장장에에세세이이

난난리리의의 88월월이이었었다다..
무무더더운운 가가뭄뭄으으로로 지지하하수수까까지지 고고갈갈되되어어

식식수수 난난리리를를 치치더더니니
하하순순에에는는 숫숫제제 양양동동이이로로 퍼퍼붓붓는는 홍홍수수로로
물물 난난리리를를 치치렀렀다다..
구구약약성성서서 창창세세기기 칠칠장장의의 악악이이 그그득득한한 세세상상을을
사사십십주주야야 물물의의 심심판판으으로로 징징벌벌하하던던
노노아아방방주주를를 상상상상케케 한한다다..

‘‘소소 잃잃고고 외외양양간간 고고친친다다’’..  이이 말말은은
옛옛날날부부터터 전전해해오오는는 우우리리의의 속속담담이이다다..  
태태풍풍,,  홍홍수수로로 엄엄청청난난 피피해해를를 본본 팔팔월월에에
이이 말말이이 실실감감 난난다다..
이이럴럴 때때마마다다 우우리리는는 인인재재라라느느니니
재재해해라라느느니니,,  의의견견이이 분분분분하하지지만만
엄엄연연히히 얼얼마마간간이이라라도도 줄줄일일 수수 있있는는 재재난난이이다다..
우우리리나나라라는는 장장래래성성 없없는는 계계획획하하에에
임임시시방방편편으으로로 건건설설되되어어 사사고고가가 나나면면
서서로로 떠떠밀밀기기가가 일일쑤쑤이이다다..
모모든든 것것이이 그그렇렇지지만만,,  도도로로 사사정정은은 특특히히,,  더더하하다다..
도도로로를를 건건설설하하려려면면 위위험험 지지역역((취취약약지지구구))은은
기기초초를를 함함은은 물물론론,,  철철근근을을 넣넣은은 옹옹벽벽을을 만만들들고고
물물의의 흐흐름름을을 돕돕는는 맨맨홀홀을을 만만들들어어야야 하하며며
흙흙을을 되되메메우우기기와와 다다지지기기를를 하하여여 포포장장하하여여야야 하하는는데데

그그냥냥,,  흙흙을을 메메워워 그그 위위에에 지지반반 포포장장을을 한한다다..
그그러러니니,,  물물의의 흐흐름름도도 좋좋지지 않않은은 상상태태에에서서
조조금금의의 홍홍수수에에도도 토토사사가가 유유실실되되고고 붕붕괴괴되되어어
해해마마다다 수수많많은은 재재산산과과 인인력력을을 낭낭비비하하고고 있있다다..
그그럴럴 때때마마다다 군군,,  관관,,  민민 합합동동으으로로 응응급급 복복구구를를 한한다다..
매매스스컴컴에에서서는는 실실의의에에 빠빠진진 수수재재민민에에게게
성성금금을을 보보내내자자고고 한한다다..  그그리리고고,,
높높으으신신 분분들들의의 의의례례적적인인 얼얼굴굴 알알리리기기로로
방방문문하하여여 악악수수와와 함함께께 몇몇 마마디디 위위로로의의 말말을을 한한다다..
그그것것이이,,  해해마마다다 반반복복되되는는 현현실실을을 직직시시하하여여
근근본본부부터터 복복구구해해야야 하하지지 않않을을까까 한한다다..
즉즉,,  해해마마다다 소소 잃잃고고 외외양양간간 고고치치는는
실실적적 위위주주의의 임임시시방방편편보보다다는는
한한번번 소소를를 잃잃고고 외외양양간간을을 제제대대로로 고고쳐쳐서서
두두 번번 다다시시 소소를를 잃잃지지 않않았았으으면면 한한다다..

임임시시 복복구구,,  붕붕괴괴,,  유유실실,,  또또다다시시 임임시시 복복구구
이이것것이이,,  반반복복될될 때때마마다다 국국민민의의 세세금금은은 가가지지 수수도도
늘늘고고
액액수수도도 오오른른다다..  정정말말,,
해해마마다다 목목불불견견이이다다..
근근심심으으로로 울울부부짖짖는는 피피해해 주주민민들들,,
연연례례 행행사사로로 군군,,  관관민민의의 동동원원령령,,
자자의의든든,,  타타의의든든 해해마마다다 내내야야 하하는는 재재해해민민 돕돕기기 성성금금,,
어어느느 누누구구든든 즐즐겁겁지지만만은은 않않을을 것것이이다다..
요요즈즈음음,,  높높으으신신 분분들들이이 억억억억하하며며 토토해해내내는는
억억대대 비비리리 사사건건 때때문문에에 그그런런지지는는 모모르르지지만만
수수백백,,  수수천천 억억씩씩 피피해해를를 당당하하고고 보보면면
이이것것은은,,  보보통통 심심각각한한 문문제제가가 아아니니라라
국국민민의의 시시선선이이 곱곱지지만만은은 않않을을 것것이이다다..
이이제제라라도도,,  인인재재,,  자자연연 재재해해에에 대대한한 총총괄괄 기기구구를를 설설치치
하하여여
적적극극 검검토토한한다다 하하니니 고고무무적적이이라라 아아니니할할 수수 없없다다..
하하지지만만,,  말말보보다다 행행동동을을 보보여여줌줌으으로로써써
용용두두사사미미가가 되되지지 말말아아야야 하하겠겠으으며며
‘‘빈빈 수수레레가가 요요란란하하다다’’하하는는 말말을을 듣듣지지 않않아아야야 하하
겠겠다다..

물물

··건설저널 2001.12100

조조재재구구(문필봉)
목수•시인

해해마마다다‘‘소소 잃잃고고’’해해마마다다‘‘외외양양간간 고고치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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